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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찬

7일제주서귀포롯데스카이힐제주CC에서열린 제10회롯데칸타타여자오픈에서김효주가우승축하물세례를받고있다. /연합뉴스

역전의여왕누르고…천재소녀 부활

김효주 KLPGA롯데칸타타오픈우승…연장전서김세영제압

첫우승했던곳서4년만에통산11승…12일S-오일챔피언십참가

천재소녀 김효주(25)가부활했다.

김효주는7일제주서귀포시롯데스카이힐제주

컨트리클럽스카이오션코스(파72)에서열린한

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롯데칸타타여자

오픈 최종일 18번 홀(파5)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김세영(27)을제치고우승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나란히 5언더파 67타를 친 둘

은4라운드합계18언더파270타로연장전을벌였

다.

김효주는먼저 3ｍ버디퍼트를성공시켰고, 김

세영은더짧은2ｍ남짓한버디퍼트를놓쳤다.

김효주는고교2학년때이곳에서열린롯데마트

여자오픈에 아마추어 초청 선수로 출전해 우승했

다. KLPGA투어무대첫우승이었다.

당시우승으로롯데와인연이된김효주는지금

까지 롯데 후원을 받고 있으며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투어진출이후에도이곳에서열린롯데

주최대회는빠짐없이출전해왔다.

4년만에투어대회정상복귀에는더없이딱맞

는무대.

LPGA투어와KLPGA투어모두 2016년 이후

우승이 없었고 미국에서도 중위권을 오간 때문에

한물갔다던 박한 평가까지 감수했던 김효주의 화

려한부활신고인셈이다.

김효주는 이번 우승으로 최고의 선수로 일어설

도약대를마련했다.

김효주는 KLPGA투어통산 11승고지에올랐

다.우승상금은1억6000만원.

김효주는 너무오랜만에우승이라얼떨떨하다

면서 이번우승으로다시올라갈수있는계기가

된것같다고말했다.

지난겨울에혹독한체력훈련으로몸무게를4,5

㎏늘어날만큼몸이좋아졌다는김효주는 비거리

가15m가량늘어난덕에경기가한결쉬워졌다면

서 겨울동안열심히준비한게빨리효과를봐서

기쁘다고덧붙였다.

김효주는 12일부터 열리는 S-오일 챔피언십과

18일개막하는기아자동차한국여자오픈까지출전

할예정이다. 공동선두홍란(34)과한진선(23)에

3타뒤진공동3위로최종라운드에서동반플레이

에나선김효주와김세영은8번홀에서공동선두에

올라서며우승경쟁에뛰어들었다.

오지현(23)이합세해3파전으로전개된선두경

쟁은마지막18번홀까지땀에손을쥘만큼팽팽하

게이어졌다.

김효주는12번홀(파4)칩샷실수로1타를잃었

지만, 13번홀(파4) 2ｍ버디로다시공동선두복

귀했고김세영이13번홀버디로치고나가자김효

주는14번홀(파3)에서6ｍ거리버디를잡으며따

라붙었다. 김효주와김세영은 18번홀에서약속한

듯이버디를잡아내공동선두로먼저경기를끝냈

고,오지현은두번째샷이벙커에들어가는바람에

버디사냥에실패해연장전합류에실패했다. 2언

더파 70타를신고한오지현(23)은 3위(17언더파

271타)에만족해야했다.

사흘내리선두를달렸던한진선은1타를잃고4

위(15언더파275타)에그쳤고홍란은2타를까먹

어공동5위(14언더파274타)로밀렸다.

5언더파67타를때린이정은(24)과 2타를줄인

이소영(23), 1언더파71타를친최혜진(21)이나

란히공동8위(13언더파275타)를차지했다.

7개월만에공식대회에나선세계랭킹1위고진

영(25)은공동45위(4언더파284타)로대회를마

쳤다. /연합뉴스

김주찬2000안타-118…맏형의여정시작됐다

KIA시즌첫1군엔트리등록

허벅지지방종제거후재활

퓨처스리그서홈런 안타맹활약

지난해풀타임못채우고도101안타

몰아치기능력자…가능성충분

1000안타김선빈

위기가정에1000만원

KIA타이거즈 김선빈이 1000안타 달성을 기념

하며위기가정아동지원을위해1000만원을기부

했다.

김선빈은2008년타이거즈유니폼을입고KBO

리그에데뷔한뒤 지난 5월 27일 수원 KT전에서

우전안타를터트리면서 1000번째안타를만들었

다. KBO리그통산97번째기록.

김선빈은최근자신의기록달성을기념해굿네

이버스에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전달했다.기부금은위기가정아동들

의심리치료와복지프로그램에사용될예정이다.

김선빈은 어린시절어려운환경속에서어렵게

야구를 시작했던 만큼 어려운 상황의 어린이들과

기쁨을함께누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

요한아이들과함께하는선수가되겠다고말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KIA타이거즈 최고참 김주찬의2000안타도전

이시작됐다.

21년차베테랑김주찬이 7일두산베어스와원

정경기를통해시즌처음 1군에등록됐다. KIA는

이날 황대인을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김주찬을 콜

업했다.

이날복귀로김주찬의 2020시즌이막이올랐고

2000안타카운트다운도시작됐다.

김주찬은지난해12월왼쪽허벅지지방종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됐었

다.

하지만복귀에4~5개월이걸릴것이라는예상과

달리 재활훈련에 매진한 김주찬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1월 10일미국플로리다로건너가스프링

캠프를시작했다.

캠프에서 연습경기까지 소화했던 김주찬은

KBO연습경기도뛰었지만개막엔트리에는이름

을올리지못했다.

차분하게퓨처스리그에서시즌을준비하며컨디

션을끌어올린김주찬은최근좋은타격감을과시

했다.

김주찬은지난 3일 NC와의퓨처스리그경기에

서시즌두번째홈런포를가동했고, 6일삼성전에

서는4안타를터트리는등 무력시위 끝에마침내

윌리엄스감독의부름을받았다.

그리고김주찬은7일콜업과함께6번타자겸1

루수로선발출장했다.

김주찬의방망이는역대12번째 2000안타를노

리고있다.김주찬은지난시즌까지통산1881안타

를기록했다. 2000안타까지가려면올시즌119개

의안타를만들어야한다.

이미팀이29경기를소화했고,지난시즌김주찬

의안타수가101개에서멈췄던만큼쉽지않은목

표일수도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허리 통증으로 100경기

출전에 그치는 등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고,

2016년에는130경기에나와가장많은176안타를

때린 적도 있다. 몰아치기에 능한 만큼 올 시즌

2000안타가불가능한목표도아니다.

김주찬은자신의시즌첫경기에서 2000안타를

위한시동도걸었다.

1-0으로앞선2회초에맞은시즌첫타석은아쉬

운병살타였다.

나지완의좌전안타로만들어진무사1루에서복

귀타석에들어선김주찬은유격수앞으로향하는

땅볼을때렸다. 공을잡은두산유격수김재호가2

루에송구하면서주자나지완이아웃됐고, 타자주

자김주찬도공보다늦게1루에도착하면서병살타

가기록됐다.

하지만 1-0의승부가이어진 5회에는선두타자

로나와 2루수옆을빠지는타구로우전안타를만

들었다.

김주찬은지난2017년친구이범호와함께팀을

이끌며 우승 주장으로 후배들의 헹가래를 받았

다.지난해이범호가은퇴하면서올시즌김주찬은

타이거즈의 맏형이됐다.

돌아온 맏형이 경험으로 팀의 가을잔치를 이끌

고자신의2000안타고지를밟을수있을지주목된

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